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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해 
국립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실시

- ‘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’ 시설 및 재난취약지역 현장 안전점검

  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충청북도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

추석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

했다고 12일 밝혔다.

 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2012년에 개장해 총 34개 객실을 갖춘 곳으로 

지난해 약 6만4천여 명이 이곳을 이용했다.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약 

800여 명이 휴양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 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휴양림 이용객의 급증에 대비해 지난 9월 4일

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

  이번 점검에서는 △객실 및 편의시설 안전 관리상태 △소방‧전기‧가스시설 

이상 유무 △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현황 △먹는 물 위생 관리상태 

△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여부 등을 점검했다.

  임상섭 산림청장은 “자연휴양림·숲속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분

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”라며 “추석연휴 

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

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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